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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 朴鎭洪 외 10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의견서(寫) 및 형 집행유예선고 취소

청구(邊雨植)

■ 1938년 경기도경찰부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朴鎭洪 외 10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의견서사(寫) 및 邊雨植 형 집행유예선고 취소청구 등 두건을 합본한 문건 수록

- 첫번째 문건은 표제가 의견서라고만 기재되고, 끝부분에 1938년 京畿道警察部 司法警察
官 朝鮮總督府 京畿道 警部라고 기재하여 성명도 없으며,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朴鎭洪(여) 25세 무직 
   본적 함북 明川郡 下古面 黃岩洞 75番地, 주소 경성부 八判町 20番地
   孔成檜 25세 測量人夫 
   본적 경성부 雲泥町 37番地, 주소 경성부 嘉會町 11番地의 9號
   金舜鎭 27세 測量人夫 
   본적 경성부 仁義町 158番地, 주소 경성부 杏村町 210番地의 302號
   孔元檜 32세 무직 
   본적 경성부 雲泥町 37番地, 주소 경성부 嘉會町 11 番地의 9號
   李順今(여) 27세 무직 
   본적 경남 蔚山郡 凡西面 立岩里 257番地, 주소 경성부 梨花町 117번지
   安炳春 19세 무직
   본적 경기 龍仁郡 內四面 植金里 108番地, 주소 경성부 新吉町 266番地
   金在善(여) 23세
   본적 함남 洪原君 雲鶴面 下新興里 87번지, 주소 경성부 昌信町 581번지의 12號
   李成學 28세 印刷職工 
   본적 경성부 昌信町 583番地의 16號, 주소 경성부 昌信町 600番地의 4號
   南男德(여) 28세 무직 
   본적 경남 昌寧郡 南旨面 南旨里 901番地, 주소 충남 牙山郡 温井面 權谷里
   李觀術; 37세 무직
   본적 경남 蔚山郡 凡西面 立岩里 257番地, 주소 不定
   趙秉穆 35세 무직 
   본적 대구부 南山町 244번지, 주소 不定
- 이들 11명에 대한 전과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朴鎭洪은 同德女子高普 4년에 在學中 

1931년 6월 맹휴사건 주모자로 퇴학처분을 받고, 孔成檜는 中央高普 재학중 1931년 11
월 3학년 중퇴, 金舜鎭은 於義洞 普通學校를 졸업하였다. 孔元檜는 中央高普 졸업 후 延
禧專門에 입학하였으나 가사 사정으로 중퇴하였고, 李順今은 同德女子高普를 졸업하였으
며, 李觀述과는 異腹인 것 같다. 李觀述은 中東學校를 졸업하고 東京 高等師範學校를 졸
업하였으며, 安炳春은 基督敎靑年學校 高等科, 金在善은 同德女子高普 졸업 후 경성여자
의학 강습소를 다녔다. 李成學은 大千普通學校를 졸업하였고, 南男德은 東京衫竝區 城 
石高等女學校에서 수학하였다. 趙秉穆의 학력은 알 수 없다.

- 이들은 대부분 경성서 수학하여 서울을 무대로 경성학생독서회 등을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과 공산화운동을 하면서 李平山 · 李載裕 · 張虎觀 · 金容贊 · 林和 · 權泰成 · 安福山 · 愼
鉉重 등과 접촉하고, 農村振興會 운동 등을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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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송치하였다.
- 두 번째의 ‘邊雨植에 대한 형집행유예 선고취소 청구서’는 1935년 12월 20일 경성지법

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중
인 1938년 7월 12일 경성지법에서 다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한 것이다.

- 邊雨植은 본적과 주소를 경성부 당주동 74번지에 두고 있었으며, 21세였다. 培材高等普
通學校 학생 신분때 權榮台 · 李載裕 · 鄭泰植 · 崔小福 등의 지령을 받아 학생층에 반제국
주의사상을 고취한 혐의로 판결한 원본이 첨부되고, 아울러 1938년 7월 12일 李載裕 ·
邊雨植 · 徐球源 · 崔浩極 · 梁成基 · 高炳澤 · 閔泰福에 대한 판결문도 합철되어 있다.

- 이 때의 형량을 보면 李載裕 징역 6년, 徐球源 · 崔浩極 징역 2년, 邊雨植 · 梁成基 · 高炳
澤 징역 1년 6월, 閔泰福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조선을 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
시키고 조선 내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金三龍과 회합하여 주로 공장에서
의 파업, 적색노동조합의 결성, 농민조합의 결성, 독서회 조직 등의 활동을 한 혐의이다. 
이 밖에, 여기서 거명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金丹冶 · 崔小福 · 李仁行 · 金漢卿 · 印貞植 · 鄭七星 · 李星出 · 卞洪大 · 金炯善 · 李鉉相 · 李晶
淑 · 李貞會 · 金南鎌 · 李景仙 · 安承樂 · 朴英出 · 李柱夢 · 閔泳憲 · 吳元吉 · 宋裕根 · 金凞星 ·
朴仁善 · 尹在璿 · 朴基錫 · 朴林先 · 金貞烈

 


